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과

유아의 어린이집 또래관계 부적응

장영은
1)

요약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양육행동, 그리고 유아의 가정환경이 유아기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한국아동패널 4차년도 자료 중

어린이집 교사가 응답한 또래관계 자료가 존재하는 800 가족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800명 유아의 평균 월령은 38.24개월이었다. 구조방정식모델링

분석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과 긍정적인 가정환경

구성을 예측하였다. 유아의 가정환경이 인지적, 언어적 자극과 반응성 등을 제공할수

록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공격성 및 위축행동이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

니의 사회적 양육행동과 또래부적응행동을 잇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

적 양육행동은 보다 나은 가정환경을 예측하여, 결과적으로 또래관계 부적응행동의 감

소를 예측하였다. 정책적 제언으로서 어머니의 우울과 스트레스를 경감하고 자기효능

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

였다.

주제어: 또래부적응행동,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양육행동, 가정환경

Ⅰ. 서론

만 3세에서 4세에 이르는 시기에 유아는 의미있는 또래관계를 형성하면서 사회성

발달의 중요한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 (Bohlin, Hagekull, & Rydell, 2000). 이 시기 유

아의 자아인식은 더욱 발달하게 되고, 점차 독립심이 발달하는 동시에 감정표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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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점차 자기조절능력이 더 생기게 된다. 또한 유아의 사회적 관계망은 부모 및 가족

원과의 상호작용을 넘어서서 보다 넓은 범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Hay,

Payne와 Chadwick(2004)에 따르면, 또래관계는 생후 1년이라는 이른 시기부터 시작

되며, 만 3세에 이르렀을 때는 특정 친구에 대한 선호 및 관계를 맺는 방식의 개인차

가 관찰된다. 유아는 또래와의 관계를 즐기게 되고, 또래와 긍정적이고 협력적인 방향

으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깨우치게 되고, 언어를 통해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을 배워

간다(문혁준, 김경은, 서소정 외, 2014).

특히 어린이집과 같이 유사한 연령대의 또래들과 집단으로 생활하는 공간에서 유아

는 자기절제와 조절능력을 기반으로 또래관계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과업을 성공적

으로 수행해야할 요구와 직면한다. 또래와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아직 의사전달에 어

려움을 겪는 유아들은 공격성이나 위축의 성향을 보이게 될 수 있다(Hendrick &

Weissman, 2010). 이 때 신체적, 관계적 공격성을 보이거나 다른 친구의 놀이를 방해

하는 행동은 또래 간, 그리고 교사-유아 간 갈등을 유발하게 되고, 보육환경에서 경험

하는 유아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일 수 있고 이런 스트레스는 다른 영역의 발달을 저

해할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또는 사회적 유능감의 부족으로 무리 없이 스스로의 힘으

로 관심있는 또래 간의 놀이에 진입하거나, 적극적으로 놀이를 유도하는 행동을 보이

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고립될 경우에도 유아의 건강한 사회성 및 정서발달

은 위협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및

가정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자녀

에게 보이는 양육행동 및 자녀가 경험하는 가정환경의 특성을 통해 또래부적응행동을

예측하는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유아의 또래관계 적응 또는 부적응을 위한 사회적 능력은 다양한 변인에 의해 영향

을 받는데, 그 중 부모의 양육이 자녀의 또래관계에 가지는 영향력은 지속적인 연구의

주제가 되어왔다. Russell, Pettit와 Mize(1998)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의 또래관계에 크

게 두 가지의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 한 가지 경로는 부모가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맞는다고 판단되는 또래집단을 찾아주고, 또래관계와 관련된 조언을 하고, 또래관계에

서 보이는 자녀의 행동을 고쳐주며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고, 다른 한 경로는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양육스타일과 상호작용의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녀

가 또래와 가지는 관계의 본보기가 되는 방식이다. 즉, 간접적인 경로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서 은연 중 전달해주는 상호작용의 기술이나 관계맺음의 방식이 자녀의

또래관계를 예측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Carson과 Parke(1996)의 연구에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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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상호작용에서 상호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보이는 가족의 경우, 학령전기 자녀의

또래관계에서 공격성이나 또래로부터의 배척이 더 빈번히 관찰되었다. 부모의 직접적

인 또래관계 전략의 교육이나 양육행동을 통한 간접적 사회화의 경로 외에도 부모-자

녀 애착으로 또래유능감을 설명한 연구도 존재한다 (Micheals, Grietens, Onghenaet,

et al., 2008; 이영 나유미, 1999). 이들은 부모의 양육과 자녀의 또래유능감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애착이론을 적용하였는데, 예를 들어 Coleman(2003)에 따르면 유아

기에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이 형성된 경우 또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관계적 정서,

공격성, 위축, 낮은 자신감 등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Casas, Weigel, Crick 등(2006)은

불안정애착과 또래관계에서의 관계적, 신체적 공격성 간의 관계를 밝힌 바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양육요인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이 존재한

다. 예를 들어, 어머니의 수용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쳐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가지게 한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하며(임연진,

2002),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는 자녀의 또래인기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반면, 과보

호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어머니의 자녀는 또래 상호작용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이

밝혀졌다(문혁준, 2000). 어머니가 자녀에게 온정적이며, 자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이

를 격려할 때, 자녀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보이며 보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성공적으로 주고받는다는 박주희와 이은혜(2001)의 연구결과 역시 양육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입증한 기존의 국외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이와 같이, 부모의 양육과 자

녀의 또래관계 특성을 연결하는 접근방식에서 이론적 입장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최

근 국내외의 연구자들은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이 자녀의 또래

관계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처럼 어머니 양육의 다양

한 측면, 즉 어머니의 수용적 양육태도 및 온정적 양육행동을 다룬 연구들은 존재하지

만, 자녀의 사회적 관계를 격려하고, 자녀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는 사회적 양육행

동(Bornstein, Tamis-LeMonda, Pascual, et al., 1996)이 유아기 자녀의 또래관계를 예

측하는 경로를 탐색한 연구는 미흡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양육과 또래관계의 적응 또는 부적응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이나

양육스타일에 국한되어 예측변인을 선정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적 부분 외에 가정환경

이 전체적으로 자녀에게 바람직한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인지적 지지를 제공하는 지

여부도 연구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Zimmerman, Glew, Christakis 등

(2005)은 유아기에 가정환경에서 인지적 자극과 정서적 지지를 많이 경험할수록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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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게 배척되거나 따돌림을 당할 확률이 유의하게 감소함을 밝혔다. 유아의 언어

및 인지적 능력을 자극하는 가정환경은 또래관계에 도움이 되는데, 이는 유아들은 최

소한의 언어를 습득함과 동시에 이를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사용하기 때문이다. 비록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주를 이루기는 하지만 어린이집과 같은 환경에서 장난감 등을

둘러싼 소유의사를 표시하거나 갈등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부족할 때 유

아의 공격성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Dionne, Tremblay, Boivin, et al., 2003;

Hay, Castle, & Davies, 2000). 즉 보다 온정적이고 인지적 교육적 자극이 풍부한 가

정환경은 정서조절이나 언어발달 등 유아기 중요한 발달과업의 성취를 지지하여 또래

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유아기

가정환경과 또래관계 간의 관계를 밝힌 연구결과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가 어린이집 상황에서 보이는 또래부적응 행동을 예측하

는 변인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특성과 동시에 자녀가 경험하는 전반적인 가정환경의

특성을 동시에 또래부적응의 예측변인으로 연구에 포함하고자 한다.

한편, 어머니가 자녀에게 보이는 양육행동을 포함한 가정환경의 질은 어머니의 심

리적 안녕감에 의해 예측되는 경향이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하

게 정의되어 왔는데, 개인이 경험하는 특정 생활경험과 관련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조합으로 정의하거나(Bradburn, 1969)도 있으며, 생활만족도로 주관적인 안녕

감을 측정하고자 한 연구도 있다(Sauer & Warland, 1982). 한편, Ryff(1989)는 심리적

안녕감을 자아수용,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환경에 대한 지배력 등과 같은 요소로 구

성된다고 보았다.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역시 다양한 요인을 사용해 측정되어 왔다.

Kersh, Hedvat, Hauser-Cram 등(2006)과 Mistry, Lowe, Benner 등(2008)은 어머니의

스트레스, 우울, 그리고 효능감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였다.

Abidin(1990)에 따르면 어머니의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즉,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단순히 측정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어머니가 경험하는 양육스트레스 및 우울 등 개인적인 특성을 포함한

가정환경 전반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복잡한 과정의 결과라고 보았다

(Abidin, 1990). 많은 연구결과들은 어머니의 반응적이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예측하

는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된 변인으로 우울(박성연 도현심 정승원, 1996; 이정윤 장미

경, 2009; Fendrich, Wamer, & Weissman, 1990; Field, Healy, Goldstein, & Guthertz,

1990; Lovejoy, Graczyk, O'Hare, et al., 2000), 양육스트레스(신숙재 정문자, 1998;

Crnic & Low, 2002; McLoyd, 1990), 그리고 효능감(김현지 정경아, 2011; 남궁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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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Mistry, Lowe, Benner, et al., 2008)의 유의성을 밝혀왔다. Adamakos(1989)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만 2세의 자녀에게 더

낮은 수준의 자극을 주었다고 밝혀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머니의 경우 온정적

이고 자극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을 가정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머니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일 때 양육행동이나 환경에서 유아의

발달을 지지하게 되며, 그 결과 사회적 관계망을 가족 이상으로 확대해가는 발달적 시

기에 나타날 수 있는 유아의 부적응행동이 최소화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어머니의 내면적인 상태를 반영하므로, 직접적으로 자녀의 또래관계

에 영향을 주기 보다는 자녀가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양육행동의 특성이나 가정환경

의 차이와 같은, 보다 근접적인 과정(proximal process)를 거쳐 간접적 효과를 가질 것

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Mistry, Lowe, Benner 등(2008)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실재와 같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자녀에게 전달되며, 발달의 인지적인

부분보다는 행동적인 측면에 상대적으로 더 강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과 가정환경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거쳐 유아의 또래관계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된 다음의 연구가설을 검

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검증하고자 하는 연구가설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어머니의 사회적인 양육행동을 예측할 것이다.

연구가설 2.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긍정적인 가정환경을 예측할 것이다.

연구가설 3.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과 가정환경의 질은 유아의 또래관계 부적응

행동을 예측할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연구의 자료 중 4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가족을 대상으로 하

였다. 한국아동패널은 2008년 1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2012년도 5차년도 조사까지

완료되었으며, 매해 아동, 어머니, 가구 특성 등 다양한 변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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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006년도 기준 연간 분만건수가 500건 이상인 표본 의료기관에서 2008년 4월부

터 7월 사이에 출생한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 기준

을 만족하지 않는 가구와 조사 참여를 거부한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패널 참여의사가 있는 예비표본 2,562가구를 모집하고 이 중 2,150명의 신생아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1차년도에는 2,150 가구, 2차년도에는 1,904가구, 그리고 3차년

도에는 1,802가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4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총 1,754가족 중 유아

기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교사가 자료수집에 동의하여 교사 평정 또래상호작용

자료가 있는 800명의 유아와 이들 어머니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었다. 800명의 유

아 중 405명이 남아, 395명이 여아였으며, 평균월령은 38.24개월 (SD=1.44)였다.

2. 측정도구
가. 어머니 심리적 안녕감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의 잠재변인은 우울, 양육스트레스, 자기효능감의 세 변인

으로 예측하였다. 어머니 우울은 Kessler 우울척도인 K6 (Kessler, Andrew, Cople, et

al., 2002)를 번안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미국 보건면접조사(US

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 NHIS)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을 측정

하기 위하여 Kessler, Andrew, Cople 등(2002)에 의해 간편형으로 제작된 도구이다. 1

점에서 5점까지의 리커트척도로 구성된 총 6개 문항의 이 도구는 점수가 높을수록 우

울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우울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

는 .91 이었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과 강희경(1997)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 척도를 사

용하였는데, 이는 Abidin(1983, 1990, 1995)의 Parenting Stress Index(PSI), Crnic과

Greenberg(1990)의 Parenting Daily Hassles(PDH), Mann과 Thornberg(1987)의

Maternal Guilt Scale(MGS) 등 세 해외척도를 기초로 우리나라 양육현황에 맞게 개

발한 도구이다.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총 32문항 중 연구목적에 해당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만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12개 문항

중 2007년도 예비조사에서 문항 진술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된 1개 문항을 제

외하여 총 11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1점에서 5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된 이 척도의

높은 점수는 어머니가 높은 수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alpha는 .83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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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자기효능감은 Pearlin 자기 효능감 척도(The Pearlin Self-Efficacy Scale:

Pearlin, Lieberman, Menaghan, et al., 1981)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

총 4문항으로 구성된 이 척도는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지를 측정하고자 하는 도구로서 높은 내적합치도와 비교적 적은 문항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82로 나타났다.

나. 어머니 사회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Bornstein, Tamis-LeMonda, Pascual 등(1996)의 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PSQ)의 하위 영역 중 사회적 양육유형(social

interaction) 9개의 문항이 사용되었다. 사회적 양육행동은 “나는 내 아이가 놀이 집단

이나 모임 등을 통하여 같은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

해 준다.”, 또는 “나는 내 아이가 관심이나 주의를 끌기 위한 행동을 할 때, 즉시 긍정

적으로 반응해 준다.” 등과 같은 문항을 포함한다. 5점 리커트척도로서 가능한 점수범

위는 6∼3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 반응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있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Cronbach's alpha=.83).

다. 유아 가정환경

가정환경은 만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Caldwell과

Bradley(2003)이 개발한 유아용 가정환경자극검사(Early Childhood-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EC-HOME)의 하위변인 중 측정

모델 검증을 통해 선택된 6개의 변인으로 대표되는 잠재변인을 구성하였다.

EC-HOME은 가정에서 자녀를 위해 학습자료, 언어자극, 물리적 환경, 반응성, 학습자

극, 모방학습, 다양성 및 수용성의 8개 하위영역에 해당하는 환경을 제공하는지 여부

를 묻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접자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어머니 또는 주양육

자와의 면접 및 관찰을 통해 각 문항에 대해 ‘예’(1점) 또는 ‘아니오’(0점)로 표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인과의 요인적재량이 낮은 물리적 환경과

모방학습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변인을 사용하였다. 각 하위영역은 4-11개 문항, 총 55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기존 연구에서 보고된 EC-HOME의 하위척도별 재검사 신뢰

도는 .76∼.97로서 (김정미, 곽금주, 2007) 국내외 연구에서 신뢰도가 인정된 척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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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아 또래부적응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유아의 또래부적응 행동은 또래 상호작용을 평정하는 The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PIPPS: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 Sutton-Smith, 1998)를 어린이집 교사가 응답한 자료 중 놀이방해와 놀이단절 두

하위영역의 점수를 사용하였다. PIPPS는 세 가지 관찰 범주인 놀이방해, 놀이상호작

용, 놀이단절에 대해 1점부터 4점의 리커트척도로 평가하는 평정척도이다. 그 중 놀이

방해 하위범주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보이는 공격적 행동과 자기조절능력의 부족을 반

영하는 내용을 담은 1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놀이단절 하위범위는 또래와

의 놀이 중 보이는 위축과 회피의 부정적인 행동을 측정하는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

졌다. 본 연구에서 교사응답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의 내적 일관성은 각각 Cronbach's

alpha=.85와 .83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개념적 모델 ([그림 1])을 구성하고 AMOS 21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그 외에 SPSS 20.0을 사용하여

분석변인의 기술적 통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4. 개념적 모델

어머니

심리적 안녕감

가정환경특성

또래부적응행동

사회적 양육행동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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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 분석대상이 된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1〉분석변인의 기술통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어머니 심리적 안녕감

우울 6 30 11.89 4.56 778

양육스트레스 11 52 30.92 7.06 778

자기효능감 4 20 9.68 2.81 778

어머니 사회적 양육행동 17 45 34.04 4.54 778

유아 가정환경

학습 1 11 8.91 1.23 800

언어자극 1 7 6.45 .81 800

다양성 1 9 7.59 1.32 800

수용성 0 4 3.22 .85 800

반응성 0 7 6.56 .96 800

학습자극 0 7 4.52 .93 800

유아 또래부적응 행동

또래방해 3 37 19.24 5.08 771

또래단절 8 25 15.42 3.68 776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변인들과 어머

니의 사회적 양육행동 간의 관계는 우울 r=-.36, 양육스트레스 r=-.56, 자기효능감

r=.35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변인들은 가정환경

구성 변인과도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또래관계 부적응 행동으로 나타내

는 또래방해와 또래단절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및 사회적 양육행동과 전체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유아 가정환경 구성의 하위 요인들과는 일부 유의

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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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분석변인 간의 상관관계

2 3 4 5 6 7 8 9 10 11 12

1. 우울 .48*** -.61*** -.36*** -.10** -.13*** -.11** -.10** -.08* -.12** .23*** .27***

2. 양육스트레스 -.47*** -.56*** -.12*** -.12** -.14*** -.11** -.11** -.12** .21*** .28***

3. 자기효능감 .35*** .08* .23*** .11** .08* .07* .07 -.05 -.07*

4. 사회적 양육행동 .16*** .13*** .16*** .08* .16*** .14*** -.24*** -.33***

5. 학습 .34*** .35*** .22*** .31*** .39*** -.08* -.06

6. 언어자극 .37*** .29*** .34*** .46*** -.10** -.05

7. 다양성 .42*** .39*** .32*** -.06 -.04

8. 수용성 .29*** .33*** -.09 .03

9. 반응성 .29*** -.10** -.06

10. 학습자극 -.09* -.08*

11. 또래방해 .58***

12. 또래단절 1

*p< .05, **p< .01, ***p< .001

2. 측정모델의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인들, 즉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가정환경, 그리고 또

래부적응의 구성이 주어진 자료에 적합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측정모델에 대

한 통계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선정된 측정요인

에 의해 대표되는 각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설정한 측정모델의 검증 결과, χ
2(41) = 89.500, p < .001, TLI = .957, CFI = .973, RMSEA =.038(.028∼.049)로서 전반

적으로 만족스러운 모델적합도를 보였다. 잠재변인이 측정요인을 예측하는 경로의 표

준화된 계수는 .52에서 .79 범위로서, 측정요인의 선정이 만족스러운 수준임을 반영하

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구성된 잠재변인이 이후 구조방정식 분석에 적합한 것

으로 나타났다.

3. 개념적 모델의 검증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개념적 모델에서 제시된 관계들을 구조방정식모델링 기법을

통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이 주

어진 자료에 적당하게 부합하는지를 나타내는 모델적합도 지수에 따르면 χ2(49) =

194.956, p < .001, TLI = .900, CFI = .931, RMSEA =.061(.052∼.070)로서 χ2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나, 다른 모델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구조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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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주어진 자료에 만족스럽게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가설을 근거로 설정된 변인들 간의 경로에 대한 검증결과에 따르면, 우선 어머

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 즉 어머니

가 우울감과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자기효능감을 높게 지각하는 건강한 심리적 상태를

경험하고 있을 때, 보다 적극적이고 사회적인 양육스타일로 자녀를 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β=.58, p<.001).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유아의 가정환경 역시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보다 나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유아기 자녀를 위해 보다 수용

적, 반응적이며, 언어적인 자극 및 학습적 자극을 더 풍부하게 제공하는 환경 조성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β=.17,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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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아 또래부적응행동을 예측하는 연구모델의 검증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예측된 양육행동과 유아가정환경이 또래관계

의 부적응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리라는 연구가설은 일부 지지되었다. 우선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과 또래관계 간의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β = .00, n.s.).

반면,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가정환경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β = .13,

p<.05). 즉, 어머니가 보다 사회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일 때에, 가정환경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에 의해 예측된 유아의 가정환경은 또래와의 상호작용

에서 나타나는 부적응행동의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β =-.16, p<.001). 유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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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는 가정환경이 인지적, 정서적으로 긍정적인 경우, 어린이집에서 공격성이나 위

축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가정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유아의 또래관계 부적응행동을 예측하는 직접적인 경로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았다 (β = -.06, n.s). 이상의 구조방정식 모델의 통계적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 → 가정환경 → 또래부적

응행동, 또는 가정환경 → 또래부적응행동의 경로를 통해 어린이집에서 관찰된 유아

의 또래부적응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가 경험하는 가족맥락의 요인들이 유아기 확장된 사회관계망의 초기

형태인 어린이집에서의 또래관계를 예측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한국

아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만 3세 유아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양육

행동, 그리고 유아가 경험하는 가정환경의 질이 어린이집에서 나타나는 공격성 및 위

축행동을 예측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연구가설은 분

석결과에 의해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건강은 어머니가 유아에게 보이는 양육행동과 유아가 경험

하는 가정환경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때, 즉 어머니가

지각하는 우울 및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편일 경우, 어머니는

유아기 자녀에게 반응적이고 사회적인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심리적으로 안정될 때, 자녀에게 더 많은 언어자극 및 학습적 기회를

제공하며 유아의 행동을 적극 수용하고 민감하게 대처하는 행동을 보여 보다 나은 가

정환경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 및 스트레스, 그리고 자기효

능감과 긍정적 양육행동 간에 유의한 관계를 밝혀온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남궁령,

2014; 박성연 도현심 정승원, 1996; 신숙재 정문자, 1998; 이정윤 장미경, 2009; Crnic,

Greenberg, Ragozin, et al., 1983; Crnic & Low, 2002; Lovejoy, Graczyk, O'Hare, et

al., 2000)와 일치하며, 본 연구가 제시한 첫번째와 두번째 연구가설을 지지한다.

둘째,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행동과 가정환경을 매개로 유아의 또래관계를

예측하리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우선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은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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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또래부적응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않았으나, 어머니 양육행동이 유아의 가정

환경을 통해 또래관계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온정적이고 수용적일 때, 또래관계에서 보다 유능감과 자신감을

보이게 된다는 선행연구결과(임연진, 2002; 박주희 이은혜, 2001)와 또래관계에서의

공격성이 어머니의 반응성 또는 강압성과 같은 양육행동특성과 관련된다는 연구

(Hart, Nelson, Robinson, et al., 1998) 결과와 같이 양육행동-또래관계의 유의한 관계

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동시에 어머니 양육행동과 자녀의 또래

관계 발달 간의 관계에 있어 가능한 경로로서 가정환경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의 매개

적 역할을 밝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 본인의 보

고라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므로, 이후 연구에서는 직접 관찰 등으로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된 어머니 변인을 통한 관계규명이 요구된다.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유아가

보이는 또래관계의 부적응행동을 직접적으로 예측하지 않아서,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이 양육행동이나 가정환경 등과 같은 사회화과정을 통해 자녀의 행동적 발달에 영향

을 미친다는 기존 주장(Mistry, Lowe, Benner, et al., 2008)을 지지한다.

셋째, 유아의 가정환경은 또래관계 부적응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유아가 보다 유리한 가정환경을 경험할 때,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초기

또래관계에서 공격성 및 위축이 덜 관찰되었다. 이는 Zimmerman, Glew, Christakis

등(2005)이 유아기에 가정환경에서 인지적 자극과 정서적 지지를 많이 경험할수록 이

후 또래에게 배척되거나 소외될 가능성이 감소한다고 했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유아가 경험하는 가정환경은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유아의 또래관계에서

의 부정적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에 유의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였다. 이

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의 공격성 및 사회적 유능감과

의 관계(Crnic & Greenberg, 1990) 또는 어머니 우울과 자녀의 친사회적 행동 또는

공격성과의 관계(Zahn-Waxler, Cummings, McKnew, et al., 1984)를 보다 구체화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머니에게 존재하는 스트레스 및 정서적 문제가 자녀

양육에서의 참여도와 반응성(Gottman & Katz, 1989; Pettit, Clawson, Dodge, et al.,

1996)에 영향을 주어 또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일부 검증한

결과로서 기존 가족-또래 연계에 있어 가정환경의 중요성 및 어머니 양육행동의 역할

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사회적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구성

을 통해 유아기 자녀의 또래부적응 행동을 연결하는 개념적 모델을 지지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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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우울, 스트레스, 자기효능감 등과 같은 가족심리적 요인과 양육행동이라는

사회화 과정, 그리고 긍정적인 가정환경이 유아기 자녀의 바람직한 정서표현과 언어

및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 공감능력 및 자기통제기술 등 다양한 발달적 성과를 성공적

으로 이루는데 영향을 미쳐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부적절하게 공격적이거나 위축 또

는 배제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으리라는 견해(Ladd & Pettit, 2002)를 지지하는 결

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 역시 존재한다. 첫째,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바탕으로 분

석을 하였기에, 연구모델을 기존에 수집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설계해야하는 한계를

가졌다. 따라서 어머니-자녀 애착,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등 가족-또래 연계를 보다 구

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을 변인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둘째, 한국아동패널에 참가

하고 있는 가족 중 한부모 가족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비중이 매우 낮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맥락에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빈곤

과 같은 가족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원은 양육행동과 자녀발달에 동시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경로들의 강도와 방향에 있어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가족-또래 연계

를 설명하는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였으나, 제시된 변인 간

의 관계의 방향성이 양방향적이거나 또는 인과관계가 반대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언제나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자녀의 어린이집 또래관계 부적응으로 인한 문제행동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이에 따른 양육행동 및 부모-자녀관계가 영향을

받을 잠재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시간에 따른 상호호환적 관계는 종단적 연구설계 등

을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 및 스트레스를 낮추고 사회적 지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부모교육이 아닌,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중점을 둔 부모교육 프로그램(경북일보, 2014년 8월 21

일자)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이해, 양육스트레스 측정, 그리고

자녀의 기질에 대한 이해와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지침 등을 내용으로 부모교육을 구

성할 수 있다. 또한 영유아건강검진 시에 어머니의 우울을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유아

의 건강한 사회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예방을 강구할 수도 있다.

둘째, 유아의 바람직한 사회성 발달을 위한 가정환경 구성과 또래관계 증진을 위한

양육법에 관한 부모교육이 제공된다면, 생애 초기 대인관계 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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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된다. 어머니 양육과 가정환경 등 유아의 또래관계를 예측하는 간접적인 영

향력 뿐 아니라, 어머니가 또래관계 형성을 돕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언어

적으로 교육하는 등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기제 역시 매우 중요하다.

셋째, 어린이집에서 유아기 또래관계의 긍정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교

사교육과 보육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유아기에 시작되는 또래관계 초기에 보이는 공

격성과 위축과 같은 또래부적응은 이후 아동기와 청소년 시기의 따돌림이나 품행장애

등을 예측하는 발달적인 행동특성이 될 수 있으므로, 생애 초기부터 예의주시해야할

중요한 부분이다. 또래관계가 주로 형성되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민감성과 갈등

해결책략 등은 유아기 공격성 또는 소극적 또래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Hendrick & Weissman, 2010) 이에 대한 교사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가정환경과

더불어 보육환경 역시 유아 간 또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절

한 실내외 활동 및 휴식시간의 조합, 유아의 수 대비 여유 있는 교재와 교구 준비, 균

형 있는 영양의 식사와 간식, 자연채광을 이용한 쾌적한 교실환경 등은 유아가 원만한

상호작용과 놀이를 하는데 기여하므로(Swim & Watson, 2010)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각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후속연구로서 유아의 다양한 발달특성을 포함한 연구모형의 검증과 종단적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또래부적응행동에 바탕이 될 수 있는 정서조

절능력이나 의사소통능력, 또는 상대에 대한 공감능력과 같은 사회성 발달의 척도를

연구모델에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가족-또래 연계의 보다 구체적인 경로탐색을 위해

아동을 대상으로 측정된 다양한 발달적 변인을 추후연구에서는 탐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속연구로서 종단적 접근이 요구된다. Renken 등 (1989)는 초등학교 시기의 또

래 부적응 행동 중 공격성과 위축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변인으로 영유아기의 불안정

애착, 부모의 부적절하거나 적대적인 양육, 그리고 혼돈스러운 가정환경을 찾아내었

다. 즉 생애초기 부모자녀관계와 가정환경이 또래유능성에 가지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누적적이고 장기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국내에서도 후속 연구로서 유아기 가족

관계 및 성장환경과 이후 또래부적응, 특히 집단따돌림 및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는 청

소년 시기의 또래관계 문제에 관한 종단적 연구가 설계,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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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lations of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parenting style, and home environment and peer

relationship of toddlers

Young Eun Chang

The present study aimed at examining the effects of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parenting style, and home environment on toddlers' peer relationships.

The study analyzed 800 families who participated Korean Child Panel Study the

4th wave and had data of teacher-rated peer relationship of the child. Mean age

of the 800 children was 38.24 months old. The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vealed that mothers' psychological well-being significantly predicted

more social parenting style and richer home environment of the toddlers. When

the child’s home environment provided greater cognitive and language stimulation

and sensitivity, the child was less likely to show aggression and withdrawal

during peer relationship at child care settings. The direct path from parenting

style to peer maladjustment behaviors was not significant. Rather, mothers' more

social parenting style predicted better quality of home environment, which in turn,

predicted less aggression and withdrawal in peer relationship among the toddlers.

The results shed lights on the importance and need of parent-support program

that can help mothers to alleviate depression and stress and improve self efficacy.

Key words: peer relationship, psychological well-being, parenting style, hom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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